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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진로 전환에 놓인 성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성주의 진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진로 상담을 실시하였다. 구성주의 진로 상담은 변화하는 21세기 직업환경에 진로 적응성

을 키우기 위해 내러티브를 활용한 상담으로, Savicakas(2011)의 생애 설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이 대표적이다. 생애 설계 상담은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

가 핵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6명의 성인 근로자들이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

청하였다. 상담은 총 2회기로 진행되었는데, 1회기에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의 상담을 받았

고 2회기에는 1회기 상담을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인생초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상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내러티브 평가 도구인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상담 사

전 사후에 작성하였다. 상담 결과, 여섯 명 중 한 명만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정체’

에 해당되었고, 나머지 다섯 명의 참여자는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의 내러티

브 변화를 보였다. 끝으로 진로 전환에 직면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를 

사용한 새로운 진로상담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 진로 전환, 성인 진로 상담, 진로 구성 상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 미래진로자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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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의 근로 환경은 한번 정해진 직업

을 평생 직업 또는 평생직장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정리

해고, 명예퇴직 등 직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평생직장이라는 개

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최근 인크루트가 

직장인 300여 명에게 이직 여부에 관해 물어

본 결과, 전체의 75%가 ‘올해 상반기 이직을 

위해 입사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

다. 연차별로 보니 3~5년 차는 84%, 6~9년 

차 직장인은 90% 가까이가 직장을 옮기기 위

해 지원 서류를 내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7. 4. 14. 일자). 이렇게 평생 직장개념이 사

라진 근로 환경에서 ‘진로 전환’이란 개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의 진로 

전환은 주로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하려는 학

생들이 대상이었으나, 급변하는 21세기 진로 

환경에서는 성인 근로자로 확대되고 있다. 탁

진국, 이은혜, 임그린, 정일진(2013)의 연구에

서 은퇴에 관한 고민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30대, 50대, 20대 

순이었다. 40대에게서 나타난 은퇴에 대한 고

민은 직업에서의 은퇴가 아닌 전직이나 이직

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이직률을 보면 성인 근로자의 진로 

전환 문제가 IT분야에서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이직률에 대한 통계청 자료

를 보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직의 이직률은 

25.2%로 같은 분야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게임 소프트 웨어 개발직

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6%)

보다 2배,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통합 및 관

리업(5.9%)보다는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 2015). 미국도 우리나라와 유사

한 양상으로 LinkedIn의 2018년 분야별 이직

률 조사 결과를 보면, 기술산업(소프트웨어)

이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분야 내에서는 컴퓨터 게임이 15.5%로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직률 1위를 차지했다

(LinkedIn, 2018. 3. 15). 요약하면,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직군의 직원들의 이직률은 타 

직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들에게 있어 진로 전환이 성인 진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의

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인기의 진로 전환

에 대한 진로 상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발달적으로 차별화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성인 진로상담 모형은 제한적

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는 진로상담 모형은 개인의 특성과 일의 

세계를 매칭해주는 특성-요인모형으로, 심리검

사와 직업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성-요인모형에 기반을 둔 진로상담이 가장 

활성화 된 이유는 이 모형이 단기 개입이 가

능하다는 점, 직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진로 심리검사(안창규, 1996; 

워크넷, n. d.)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요인모형에 기반한 

진로상담을 진로 전환기의 성인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 특성-요인모형은 자기

이해의 증진과 직업정보의 탐색,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합하도록 돕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

고 있기 때문에(Savickas, 2012) 자기나 직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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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이나 첫 직

업 선택의 과업에 직면하는 초기성인기의 개

인들에게 더 적절할 수 있다(Maree & Twigge, 

2016). 반면 성인 근로자들의 경우 다양한 진

로 관련 경험의 탐색과 몰입과정을 통해 자신

의 진로 흥미나 관심 분야의 직업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진로 구성 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 

Savickas, 2001, 2005, 2011)은 이러한 성인기의 

진로상담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대안적 모

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 구성 

이론은 자기와 직업의 합리적 매칭을 목표로 

특성-요인모형과 구분되게, 의미 부여를 통해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것을 주요 상담목표로 보

고 있다. 진로 구성 이론에서는 내담자의 내

러티브를 사용하여 진로 흥미뿐 아니라 인생

의 주제를 찾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세

계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진로 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을 함양한

다. 특히 진로 구성 이론에서는 내러티브가 

개인들이 새로운 사건으로 이끌어 의미체계 

안으로 흡수하게 만들므로 개인들 자신의 경

험을 이해하도록 허용하며 그런 다음에 어떻

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Savicaks, 2011). Savickas 등

(2009)은 새로운 진로 상담 모형의 개발 배경

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이론은 개인 성격의 안정성에 대

한 가정을 두고 있는 동시에 한정된 조직에서

의 일자리 확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변화와 같은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진로의 단

계의 고정된 순서로 개념화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이론에서 등장하는 진로 정체성, 진로 

계획, 진로 발달 및 진로 단계들은 환경과 사

람들의 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가

질 때 작업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적응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

념들은 주로 사회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므로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동 시장에서는 적합하지

만,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서는 기능적이지 않

다. 즉 인간의 행동에는 환경에 대한 기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리 안정된 개인의 특성

이 있더라도 환경은 급속히 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로 구성 이론의 원리에 근

거하여 개발된 생애 설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areer 

Story Interview, CSI)라는 상담기법을 활용하

며(Savickas, 2011), 역할모델(Role model), 잡지

(Megazine), 좋아하는 이야기(Favorite Story), 격

언(Mottos), 초기기억(Early Recollection)이라는 5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상담자는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내담자의 내러티브에 나타

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상담을 찾은 

이유(주 호소문제)와 연결시키고, 패턴과 캐릭

터를 선명히 그리는 방식으로 내담자의 스토

리를 바꾸어 말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상담

자는 진로와 관련된 삶의 주제를 강조하고 직

업적 플롯을 확장하는 사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커리어 스토리 인

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은 기본적

으로 단회기이나 1회기에서 4회기 정도까지 

다양한 회기에 걸쳐 진행이 가능하다. 단회 

상담의 경우 회기의 반은 인터뷰에,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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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내러티브의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할애할 

수 있으며, 1회기 이상이 가능하다면, 이 두 

유형의 작업을 각기 다른 회기로 나누어 진행

한다(Savickas, 2011).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1회기(Di 

Fabio, 2016), 2회기(Rehfuss, Corso, Galvin, & 

Wykes, 2011), 3회기(유우경, 유현실, 2018; 

Maree, 2015; Cardoso & Sales, 2019), 5회기 이내

(정문희, 2016; Rehfuss, Cosio, & Del Corso, 

2011)와 같이 단기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 중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한 6회기 진행한 상담도 있었으나 총 상담 

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진행 시간만 비교해보

면 단기 상담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Obi, 

2015).

해외에서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사

용한 생애 설계 상담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축적되고 있는 반면, 국내의 상담 효

과를 검증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직률이 가장 높은 컴퓨터 게

임 프로그램 분야의 근로자 중 진로 전환위기

에 놓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로 구성 이론에 

근거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또한 상담 효과 검증에 주로 

사용되는 사전-사후 검증설계(최윤정, 이지은, 

2014)를 이용하여, 총 2회기의 상담 전후의 내

러티브 변화를 미래 진로 자서전(Future Career 

Autobiography; FCA)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

하고자 한다. 생애 설계 상담과 같은 구성주

의 상담은 상담의 효과로 나타나는 의미 부여

의 변화가 내러티브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므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가장 적절하다. 

미래 진로 자서전(FCA)는 상담 효과로서 내러

티브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

이다(Cardoso & Sales, 2019). 질적 평가 도구인 

미래 진로 자서전(FCA)에 대해 아직 많은 연

구가 축적되지 않았지만 그 효과성은 계속해

서 검증되고 있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상담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맥락적이고 주관

적인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양적 평가 도구

보다는 질적인 평가도구가 더 유용하다는 주

장이 있으며(고홍월, 남상인, 손은령, 2013; 

Rehfuss, 2009; Taber, Hartung, Briddick, & 

Rehfuss, 2011), 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

들이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Rehfuss & Di Fabio, 

2012; Storlie et a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도 

내러티브로 상담 효과를 평가하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를 사용하여 상담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1. 진로 구성 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의 진로 

발달은 개인들이 변화무쌍한 직업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직업에서의 적응 능력

(adaptability), 의미 부여를 활용하여 선택을 분

명하게 하는 의미를 구체화 능력, 결정능력을 

향상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요구한다(Savickas, 

2011). 진로 구성 이론은 이러한 변화하는 직

업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진로발달이

론이다. 진로 구성 이론에서는 개인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 미래의 목표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진로를 “구성(construct)”

한다고 본다(Savickas, 2005). 진로 구성 이론은 

기존 진로 이론들의 개념들을 새로운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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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진로 구성 이론은 

Super의 진로발달이론(1957)을 한 단계 발전시

킨 것으로 생애발달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

다. 그러나 차이점은 기존 진로발달이론이 발

달단계나 성숙(maturity)을 강조한 반면 진로 

구성 이론은 개인이 급변하는 환경적 요구

에 어떻게 적응(adaptability)하는지에 더 관심

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진로 구성 이론도 

Holland 이론의 진로 성격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나 진단보다

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활용하는지

에 더 관심을 둔다.

진로 구성 이론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경

험을 이해하기 위한 지표로 내러티브를 사용

한다. 내러티브 상담에서의 중심은 개인의 이

야기에 있으며 이를 이용한 상담은 계속해서 

증가, 발전하고 있다(Rehfuss, 2015). 그러므로 

내러티브의 초점은 경력을 쌓거나 직업을 결

정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장과 

삶에서 더 넓어지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다(Di Fabio & Maree, 2012). Savickas의 생애 설

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은 내러티브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진로상담 모형이다. 생애 

설계 상담은 사회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기에 대한 자각을 증진

시키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

체성 형성 촉진함으로써 진로를 구성해 나간

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짧은 인터뷰로 상담

을 시작한다. 이 질문들은 내담자가 자기 자

신과 진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

문들로 이루어져있다. 인터뷰가 끝나면 상

담자는 이 인터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해체

(deconstruction)한 후, 내담자를 만나 공동구성

(co-construction)으로 재구성(reconstruction)하는 

인생 초상화(life portrait)작업을 진행한다. 마

지막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계획을 짜

는 것으로 상담을 마무리한다(Savicaks, 2012). 

Savickas는 생애 설계 상담에서 짧은 이야기들

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구조화된 커리어 스토

리 인터뷰(CSI)를 발전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는 상담

자가 내담자의 인생 이야기를 이해하고 내담

자와 함께 공동 구성(co-construct)하기 위한 여

러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Di Fabio & 

Maree, 2012). 즉 내담자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

뷰(CSI)의 질문을 통해 역할모델, 좋아하는 잡

지, 좋아하는 이야기, 인생의 모토(격언), 초기 

기억을 묻는 말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스스

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인생의 

주제와 진로 주제를 찾아 나간다. 동시에 상

담자와 함께 내러티브를 활용하며 인생 주제

와 진로 주제를 공동구성한다(Savickas, 2011).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먼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

(CSI)를 개발한 Savickas(1995b)는 우유부단함이 

문제인 내담자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상

담 후 내러티브에서 진로 선택의 명확성과 진

로 결정 능력의 향상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또 다른 사례 연구(Taber, et al, 2011) 역

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현재 삶의 상황과 

방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해 졌

다고 보고하며,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가 

과거 객관적인 평가 방식의 상담처럼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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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제시해 주진 않지만, 인생의 주인공으

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의 직업적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언급했다.

사례 연구가 아닌 여러 연구참여자를 대상

으로 한 효과 연구들도 유사하게 긍정적인 효

과를 보고하고 있다. Rehfuss, Corso, Galvin과 

Wykes(2011)는 20에서 55세 사이의 성인 18명

의 성인을 대상으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

(CSI)를 사용한 2회기의 상담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미래 진로 자서전(FCA)로 검증하였다. 

내담자들은 첫 번째 회기에서 사전 미래 진로 

자서전(FCA)를 작성하고 커리어 스토리 인터

뷰(CSI)를 활용한 상담을 받았고 두 번째 회기

에서는 지난 회기의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탐

색한 삶의 주제와 성공 공식(success formula)을 

상담자와 함께 구성하고 사후 미래 진로 자서

전(FCA)를 작성하였다. 2주 후에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상담에 대한 경험과 커리어 스토

리 인터뷰(CSI)에 대해 회상하게 하며 추수검

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자기 

이해, 자신감, 방향감, 확신, 용기 등이 증가하

였고 직업적 내러티브는 보다 구체화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진로상담이 자기

인식과 같은 개인적인 발달과 함께 직장에서

의 사회정의 증진의 중요성 인식과 같은 도덕

적 발달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ee & 

Twigge, 2016).

이러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

한 진로상담의 효과는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i Fabio와 

Maree(2012)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

용한 집단상담의 효과를 진로 전환기에 놓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집단상담에 

참여한 38명의 성인은 통제집단의 34명에 비

해 진로 의사결정의 어려움(정보의 부족 및 

정보 불일치)이 감소하고, 진로 의사결정 자

기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상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동기가 강화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

지를 경험하고 새로운 권한과 자기 결정권

(self-determination)이 생겼다고 보고하였다.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진로상

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국외에서 진행되었

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에 발표된 정문희의 

석사 논문과 유우경, 유현실(2018)의 연구가 

있다. 정문희 연구(2016)는 4명의 대학생을 대

상으로 총 4회기에 걸쳐 커리어 스토리 인터

뷰(CSI) 활용 진로상담을 하고 사례 연구 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자신의 진로 주제를 찾고 진로 주제로부터 새

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

해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직업적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우경, 유

현실(2018)의 연구에서는 성인 7명을 대상으로 

3회기의 진로 구성상담을 실시한 후 심층면담

을 통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작용/ 상호작용을 전략의 결과만 

살펴보면, ‘자기 이해가 확장되어 감’, ‘자긍심

이 높아짐’, ‘진로 목표가 명료해 짐’, ‘생애초

상화에 따른 삶을 지향해 나감’이 도출되었다.

종합하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

용한 진로상담에 대한 효과성의 검증에 대한 

연구가 종단연구(Perdrix, Stauffer, Masdonati, 

Massoudi, & Rossier, 2012; Maree, 2016)도 시행

되는 등 해외에서는 상당히 축적되어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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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국내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

(CSI)가 국내의 진로 전환기의 성인에게 유용

할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내러티브의 평가

포스트모더니즘 진로 발달 접근(postmodern 

career development approach)에서는 개인을 이해

하고 그들의 세계관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이 내러티브라고 상정한다(Savickas, 2012). 내러

티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야

기 변화인데, 이는 내러티브가 곧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나 정체성을 바

꾸기 위해서는 내러티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Clandinin & Connelly, 1998; Cochran, 

1997; Sarbin, 1986; Savickas, 2005). 따라서, 이

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진로 상담의 개입 효과

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내러티

브의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상담 이후 변화

된 내러티브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커리

어 스토리 인터뷰(CSI) 활용 진로상담의 구성

주의적 접근에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구성

주의의 접근은 관계적 과정과 해석적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현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맥

락의 변화에 대해 민감한 측정하는 도구를 사

용해야 하기 때문이다(Gysbers, 2006). 양적 측

정 도구는 이러한 맥락적이고 주관적인 변화

에 민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홍월 등, 2013; Rehfuss, 2009; Taber 

et al, 2011).

그러므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

한 구성주의적 진로상담 효과 평가에 있어서 

내러티브의 질적 평가가 가장 적절한 도구로 

사료되나,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효과 

검증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2000년부터 

2016년 사이 국내에서 진행된 질적 진로 연구

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자료와 분

석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김향란, 유승래, 손은령, 2017), 상담 효과의 

평가를 위한 내러티브 변화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국외에서 진행된 대다수의 커리

어 스토리 인터뷰(CSI) 활용 진로상담의 효과 

연구들도 상담의 효과여부를 내러티브의 변화

로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하여 주제적 분석 방

법(Maree, 2015), 심리치료 기법 활용(Cardoso, 

Gonçalves, Duarte, Silva, & Alves, 2016), 근거 

이론(유우경, 유현실, 2018; Storlie, Hilton, 

Duenyas, Archer, & Glavin, 2018)등의 상담 이후

에 내러티브 분석방법을 사용했으나, 상담 전

후의 내러티브 변화를 통해 상담의 변화를 평

가하지는 않았다(Rehfuss, 2015).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도구 중 생애 설계 상

담(life design counseling)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한 내러티브 방식의 평가 도구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이 유일한 도구이다(Rehfuss, 2009, 

Di Fabio, 2016; Cardoso & Sales, 2019). 미래 진

로 자서전(FCA)은 상담 전후에 짧은 내러티브

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개인

의 직업 및 전반적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 또

는 변화 부족을 평가한다. 미래 진로 자서전

(FCA)은 연구자나 상담자에게는 상담 효과를 

평가 도구로 활용되며, 동시에 참여자나 내담

자에게는 자신의 동기, 가치, 목표 등을 환기

하는 기회가 된다(Rehfuss, 2009; Rehfus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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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삶과 직업에 

대해서 짧은 글을 쓰도록 지시하고 삶에 대해

서는 성취(achievement), 관계(relationships), 안전

(security), 경험적(experiential)인 것 중 그 주제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여 분류한다. 

반면 직업적인 부분은 사전 사후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변화에 

따라 다음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Rehfuss, 2009); (1) 일반적인 분야나, 일반적인 

욕구에서 구체적이고 탐색적인 것으로의 변화, 

(2) 일반적인 흥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의 변화, (3) “직업”에 대해서 설명이 없던 것

에서 자세한 설명으로의 변화, (4) 무시

(disregard)하던 것에서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의 

변화, (5) 희미한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으

로의 변화, (6) 주춤하던 것에서 희망으로의 

변화, (7) 고정된 것에서 개방적인 것으로의 

변화, (8) 개입 전후에 변화가 없는 ‘정체.’ 미

래 진로 자서전(FCA)이 최근 개발되어 연구가 

축적되어가는 과정이나, 이를 활용한 연구들

에서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이 상담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타당한 도구임을 지

지하고 있다(Rehfuss & Di Fabio, 2012; Storlie et 

a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 도구를 커리

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구성주의적 

진로상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

용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직률이 가

장 높은 직군인 게임프로그램 개발 회사 직원 

중 진로 전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을 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생애 설

계 상담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

한 시작 단계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국

내 진로 전환기의 성인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연구문제. 국내 진로 전환을 고려하는 성인

들에게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이 효과적인가? 구체적으로 미

래 진로 자서전(FCA) 방법을 활용한 내러티브

의 상담 전후에 내러티브의 변화가 관찰되는

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 게임프로그램 개

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6명이었다. 참여

자는 남성 2명(33.3%), 여성 4명(66.7%)이었으

며, 평균 연령은 32.67세(SD=3.46)였다(표 1). 

학력 분포는 고졸 1명, 대졸 3명, 대학원졸 2

명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모든 연

구참여자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담

당 업무는 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자 등으로 

다양하였다. 업무경력은 3년 이상으로 현재 

업무에 대해 능숙한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자

들이었다. 학교 다닐 때의 전공과 현재 업무

와의 일치도를 보면, 고졸 졸업자인 1명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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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 참여자2 참여자3 참여자4 참여자5 참여자6 

나이 37세 34세 32세 35세 26세 32세 

성별 여 남 여 남 여 여 

학력 대학원 졸 고졸 대졸 대졸 대졸 대학원 졸

결혼 여부 기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미혼 

전공과 업무

일치도 
일치 - 일치 일치 일치 일치 

직급/ 직책 차장/팀원 대리/ 팀원 과장/ 팀원 차장/팀원 대리/팀원 과장/팀원

직무 구분 개발 개발 기타 개발 경영지원 경영지원

현재 업무경력 9.5년 6년 11년 10년 3년 9년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

공과 현재 업무와 ‘불일치하다’라고 보고하였

고 나머지 5명은 대학 때의 전공과 현재 업무

가 ‘일치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의 직

급은 대리부터 차장까지 다양하나, 직책은 관

리자에 해당하는 사람 없이 모두 팀원에 해당

되는 사람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현재 진로 전환 여부

에 대한 진로 고민이 있는 사람들로 진로상담

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음은 연구참여

자 6명의 상담 신청 동기 및 주 호소 문제에 

대한 요약이다.

참여자 1: 게임 기획 업무 10년 차 여자 차

장으로 순발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게임기획

이 맞지 않다고 늘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업

무를 지속하고 있음. 최근 하고 있던 게임 개

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서 진급에 누락이 

되었고 주어진 업무가 줄어들면서 게임 개발 

업무를 계속 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에 상담

신청을 함.

참여자 2: 게임 개발 업무를 6년째 하고 있

는 대리로 게임회사에 입사하기 전, 연예인 

매니저, 요리사 등 게임과 관련 없는 일을 하

다가 뒤늦게 게임 개발을 하게 되어 나이에 

비해 늦게 입사하였고, 이로 인해 승진이 늦

은 편이라고 함.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올해 초에 팀이 두 개로 나뉘면서 업무 

평가를 안 좋게 받아서 언제 해고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많은 나이로 인해 해고 

이후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 

불안감 때문임. 현재 새로운 팀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격려 받고 있지만, 게임회

사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나

이 먹었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좌절, 불안함이 있음. 성격적으로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대인관계나 상사에게 비위 맞추는 

것을 하지 못하여, 윗사람 비위를 잘 맞추지 

못해서 관리자가 못되고 계속 팀원으로 있다

가 해고될 불안감이 있어, 미래를 위한 준비

를 하고 싶은 마음에 상담 신청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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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3: 글쓰는 업무 경력은 11년이나, 현

재 게임 개발 회사에 근무한 지는 1년 반 되

었음. 현재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아니

나 현재 회사에 오기까지 2년마다 이직을 하

였던 터라, 새로운 직장에서 제안이 오면 이

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임. 과거에 하

던 업무는 명확한 직업명이 있었으나 현재 직

장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글쓰기 업무는 기존

에 존재하던 직업군이 아니어서 명확한 직업

명이 없음. 이로 인해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음. 현재 업무가 만족스러움에도 불

구하고 지금 하는 업무 분야가 새로 만들어진 

분야이다 보니 언제까지 존속할지에 대한 불

안감이 있고 이로 인해 상담 신청을 함.

참여자 4: 프로그램 개발을 한 지 10년째 

된 차장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자주 변하는 

최신 기술에 대처할 자신감이 저하되고 있음. 

결혼 이전에는 자기 계발에 시간 투자가 가능

하여 기술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

었으나, 결혼 이후 육아 등을 병행하다 보니 

자기 계발에 대한 시간 부족과 심리적 압박감

이 큼. 이러한 문제로 상담 신청을 함.

참여자 5: 경영학과 재학 시절 회계 분야는 

아니라고 확신하여 입사원서 지원시, 회계 분

야를 제외한 경영학과생이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에 입사원서를 냈고 현재 회사에만 합격

하여 입사하게 되었음. 어린 시절부터 딱히 

잘하는 게 뭔지 모르고 지냈으나 책임감, 의

무감은 늘 있었기 때문에 성과는 좋은 편이었

음. 또한 맏이라는 위치로 인해 리더십도 있

는 편이었음. 입사 이후 업무가 맞지 않으나 

그동안 진로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지 못하

여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현재 하고 있는 업

무와 심하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진

로 고민을 하던 중에 상담 신청을 함.

참여자 6: 결혼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

을 하게 되었음. 20대에는 계획한 인생대로 

성취하며 지냈는데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될 사람과 상의를 해서 진로 결정을 하려고 

하니 상대방에게 맞춰주게 되어 우울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음. 결혼 이후에도 결혼 전

처럼 목표 같은 것들이 하나의 큰 줄기로 가

지가 뻗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큰 그림이 잡혀있지 않아 상담 신청

을 함.

2. 연구 절차

연구참여자는 게임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사내 인트라넷에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자 우편을 보내온 6명

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사내 상담실에서 

생애 설계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은 총 2회

기의 개인 상담으로 시행되었으며 회기당 시

간은 1시간 30분~ 2시간이었다. 생애 설계 

상담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인터뷰로 시작하였다. 이후 상담자는 그 내용

을 기반으로 내담자의 인터뷰 이야기를 해체

(deconstruction)하고 다시 내담자와 함께 공동 

구성(co-construction)하며 인생초상화(life portrait), 

즉 재구성(reconstruction)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1회기에 연구 목적과 녹음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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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동의서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커리

어 스토리 인터뷰(CSI)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수집하였다. 2회기는 약 1주일 후에 진행되었

으며, 1회기의 내러티브에 대한 재구성 작업

인 생애 초상화(life portrait) 작업이 이루어졌

다. 상담 효과 평정을 위한 미래 진로 자서전

(FCA)은 1회기 연구 동의 후, 2회기 상담 종료 

후 작성하였다. Savickas(2011)는 내담자와의 만

남이 한 번이라면 상담의 반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에 나머지 반은 상담에 할애하도록 권

하고 있으며, 1회기 이상이 가능하다면 인터

뷰와 상담을 나누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회기에서 커리어 스토리 인터

뷰를 진행하고 2회기에서 재구성된 스토리를 

내담자에게 이야기하며 3회기와 4회기에서 상

담을 완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이 근무시간에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제한된 여건 및 기존 연구들의 

짧은 회기수(Rehfuss et al., 2011; Maree, 2015; 

Di Fabio, 2016; Cardoso & Sales, 2019)를 고려하

여 2회 상담으로 진행하였다. 상담의 진행은 

본 연구의 제1저자가 진행하였으며, 해당 연

구자는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임

상심리 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소지하고 있

으며 전문가 취득 후 성인 상담 경력 10년 및 

기업상담 경력 3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윤리위윈화(IRB) 승

인을 받았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다음

은 생애 설계 상담 과정에서 사용되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와 생애초상화 작업의 구체

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Career Story 

Interview)

Savickas(2011)에 의하면, 커리어 스토리 인터

뷰(CSI)는 진로 구성주의 입장에서 상담할 때 

사용하는 질문들로 진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5가지 질문을 시도한다.

질문 1. 역할모델(role model).  역할모델에 

대한 질문은 자기 개념(self-concept)에 대한 질

문이다. 자기 개념은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

(identity)을 알리고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자원

이다(Savickas, 2011).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에게 

어린 시절에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구체화하

면서 자신들의 자기 개념(self-concept)을 말로 

표현하게 한다. 물론, 내담자들은 그것을 깨닫

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개념에 관해서 이

야기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서 내담자가 모델

이 했던 일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면, 상담자

는 구체적으로 모델의 성격/인물(character)에 

관해 기술하도록 요구한다. 가령 “당신이 어렸

을 때 이 모델을 어떻게 봤는지?”, “처음에 이 

모델에게 끌렸던 점에 대해 기억해보세요.”라

고 요구한다. 또는 “이 사람과 당신이 어떻게 

비슷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과 다른 점은 무

엇일까요?”라고 질문할 수 있다.

질문 2. 좋아하는 잡지, TV 프로그램, 웹사

이트.  두 번째 질문은 직업적 흥미를 다룬다. 

기존에는 이를 다룰 때 검사지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발견했다. 가령, 범죄

가 발생했을 때, 범죄 조사자들은 범죄자들의 

행동이 남겨진 거주지에서 단서를 찾는 것처

럼 진로 구성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찾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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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방문하는 웹사

이트는 내담자의 흥미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단서로 여기고 이를 통해 직업적 흥미

를 다룬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좋아하는 잡

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웹사이트’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

은 명백한 흥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담자가 

몇 개의 출판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어

떤 점이 흥미로운지”에 대해 설명하게 한다.

질문 3. 좋아하는 이야기.  세 번째 질문은 

스크립트를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환경에서 자

신을 처리하는 것을 다룬다. 즉 그와 같은 환

경에서 내담자가 개인과 환경 사이에 연결된 

논리적인 것을 다룬다. 이를 위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줄거리를 말해

주세요”와 같은 질문으로 요청하고 내담자가 

말하는 스크립트가 어떻게 자신과 상황을 통

합하는지 염두에 두며 듣는다.

질문 4. 좌우명, 격언.  네 번째 질문은 내

담자들이 자신에게 주는 충고(advice)에 관한 

질문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들이 좋아

하는 명언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요청한다. 만

일 내담자가 좌우명이나 격언이 없다면, 상담

자는 현재 순간에 그들이 들었던 명언을 다시 

말해보거나 명언을 만들어보라고 요청하여 내

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

한 자신의 직관적 이해를 끌어낸다.

질문 5. 초기 기억.  마지막 질문에서 상담

자들은 어린 시절의 초기 기억에 3가지 대해 

질문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들의 삶에 대한 

신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어린 시

절의 초기 기억 세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요청

하고 내담자가 응답하면 각각의 스토리의 본

질을 잡아낼 헤드라인을 달아달라고 요청한다.

생애 초상화(life portrait) 작업

생애 초상화 작업은 작은 스토리들을 커다

란 내러티브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Savickas, 

2011) 자서전과 유사하지만, 더 간결하고 집중

적이며 예리하게 그려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Savickas, 2010). 이는 정체성을 표현하고 

현재의 진로 전환을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 위

치를 포괄적인 관점을 보게 하는 작업이다

(Savicaks, 2011). 즉 이것은 진로 스토리 인터뷰 

이후 작은 이야기로 쪼개어진 이야기들을 조

금 더 큰 이야기로 상담자와 함께 공동구성 

하며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Savickas가 제시한 기본적인 틀에 내담자들이 

진로 전환과 자기 이해된 부분에 대해 직접 

써서 상담 이후 재구성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상담 효과 평가 도구 및 분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상담 효

과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으로 평가하였다.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생애 설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내

러티브 방식의 평가 도구로 직업과 삶의 영역

에 대한 내러티브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

된 질적 도구이다(Rehfuss, 2009). 질문의 초점

은 미래의 삶과 진로에 관련된 목표와 바람에 

대한 개인의 짧은 내러티브로 “지금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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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에 삶에서 어떤 위치에, 직업적으로 무

엇을 하기 원하는지”에 관해 짧은 글을 작성

하도록 지시한다(Rehfuss, 2009; Rehfuss & Di 

Fabio, 2012). 짧은 글의 분량은 4~5문장을 쓰

도록 장려하며 글을 완료하는 데에는 10분 정

도의 시간을 부여한다.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개발한 논문

(Rehfuss, 2009)에서는 삶에 대해서 성취

(achievement), 관계(relationships), 안전(security), 

경험적인 것(experiential) 중 삶의 주제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반면 직업적인 

부분은 사전 사후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변화에 따라 다음

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본 연구

에서는 진로 상담 이후 효과를 보기 위한 변

화 여부가 초점이므로 직업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직업적인 면에 대한 참여자별 사전 

및 사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러티브를 

비교 분석하였다(Rehfuss, 2009). 연구진과 연구

와 관련되지 않은 평정자 1인이 각각 독립적

으로 내러티브들에 대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하였다. 평정은 사전 미래 진로 자

서전(FCA) 내러티브와 사후 미래 진로 자서전

(FCA) 내러티브에서 사용된 단어, 구절, 기술

을 비교하고 이에 비추어 가능한 8개의 변화 

주제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두 독립 평정 간

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평정자들이 토의한 

후 재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

로 평정 결과에 대해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전문가에게 평정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연구진은 진로상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교

수 1인과 본 연구에서 진로상담을 실시한 상

담심리전문가 1인이었으며, 독립 평정을 실시

한 외부 평정자는 임상심리전문가였다. 감사

는 기업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심리전문가

였다. 모든 평정자와 감사자는 Rehfuss(2009, 

2012, 2015)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평가 방

법에 대한 매뉴얼을 학습한 후 자료를 검토하

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상담효과의 분석: 미래 진로 자서전

(FCA)을 이용한 상담평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시작하기 전

과 이후에 참여자들은 “지금으로부터 5년 후

에 삶에서 어떤 위치에, 직업적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에 관해 4~5줄 분량의 짧은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참가자의 사

전 사후에 기록한 미래 진로 자서전(FCA)의 

변화한 내용을 보며 밑줄 친 내용을 근거로 

변화 내용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2. 미래 진로 자서전(FCA) 변화 여부에 따

른 생애 설계 상담 내용의 특징

여섯 사례의 상담 이후, 미래 진로 자서전

(FCA)에서의 변화를 보인 참여자는 다섯 명이

며, 변화의 내용과 변화를 보이지 않은 참여

자는 한 명이었다. 생애 설계 상담 내용에 포

함된 사례에 대한 해석은 Savickas의 생애 설계 

상담 매뉴얼(2015)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참여

자와 공유한 후, 인생 초상화 작업에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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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 

참여자

1

‘막연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라

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림 그리거나 만들기를 어릴 

적부터 취미로 하고 있으며 ‘생활의 운용이 자유로

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회적인 명예나 야망 같은 것도 사실 좀 있는 

편이라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

다’는 생각도 드네요. 삶의 모습이라 한다면..하루의 

반은 일로 바쁘고 반은 가족들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다. 다만 5년 후에는 직업 변경도 불사할 수 

있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있길 바

란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위치와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기를 바란다.

변화

양상 분류 

(하고 싶은 일, 생활의 운용이 자유로운 일,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 등) 희미한 것에서

(회사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의 변화

참여자

2

시간이나 일에 쫓겨 살지 않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삶. 풍요롭지 않아도 부

부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취미를 같이 나누며 공

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삶. 직업적으로는 성취감

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생각

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글 쓰는 직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원하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면서 너

무 일에만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역시 대

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이에 구애받

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 

변화

양상 분류 

(성취감, 글쓰기라는 특정한 직업에) 고정된 것에서 

(온전히 나를 위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개방적인 것으로의 변화

참여자

3 

조직에 계속 속해 있다면 좋은 선배가 되고 싶

고, 조직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보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

니다. 

지금보다 확신을 하고 때때로 타인에게 의존하

며 나 또한 타인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목표. 

직업적으로 계속해서 쓰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돌봐줄 수 있으면. 

변화

양상 분류

(조직에 남을지 떠날지만을 고려하며) 무시하던 것에서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의)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의 변화

참여자

4 

개발자로서 자신감을 더 느끼고 싶고 자기 계발

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정에서도 평안

한 삶을 원하고 대출도 다 갚고 아기도 건강하게 크

고 와이프도 자립해서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친

구들과도 종종 만나 운동이나 여가활동을 하고 싶

다. 회사에서 굳이 일하지 않고 프리랜서나 하고 싶

은 일(내가 개발하거나 공부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

서 살고 싶다. 정원이 있는 시골집에서 살고 싶다. 

5년 후, 나 스스로 보내는 시간이 생겼다. 나는 

나만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다. 최근부터 공부하

기 시작한 경제 분야는 어렵지만 흥미롭다.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고 설거지는 내가 한다. 아내는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을 돌보고 있다. 밤 8시가 

지나 가족이 함께 산책하러 간다. 산책하며 그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게 한다. 

어제 만난 친구의 근황을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워

한다. 집에 돌아와서는 뉴스를 보며, 사회경제의 이

슈들을 확인한다. 뉴스가 끝나고 아이를 재울 준비

를 한다. 아이의 투정을 들으며 억지로 재운다. 내

일 회사에서 처리할 일들이 생각나 간단히 인터넷

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테스트해본

다. 확인 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표 2. 참여자들의 미래 진로 자서전 사전-사후 내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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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 

변화

양상 분류 
정체

참여자

5 

해외에서 생활하고 싶다. 

work & balance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

다.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 (eg. 통역사, 국

제회의 전문가, 심리상담사)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다. (물론 그 목표는 내가 즐거

워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일 거다). 회사원은 아니었으

면 좋겠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하고 싶고 

아마도 통역사 또는 국제회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

을 것 같다. 

변화

양상 분류 

(work & balance를 맞추는 일, 전문성이라는) 일반적인 것에서 

(통역사, 국제회의 전문가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탐색

참여자6 

정신적으로 쫓기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희

망 사항들을 실천하는 시기였으면 함.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보다 안정적인 재정과 40대 엄마, 아내, 딸

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함. 

직업적으로는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를 하고 싶음

결혼한 후 서로 불안을 털어놓을 수 있는 배우자

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불안을 털어놓고 

맥주 한 잔으로 끝내고 홀가분해질 수 있는 배우자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심적 여유를 가진 그런 환경에

서 하루를 보내는 삶이면 좋겠다. 직업적으로는 한 

가지에 얽매여서 수동적인 일을 하기 보다는 금전적, 

다른 여건 상황이 가능하다면, 개인 사업자도 도전해

보고 싶긴 하다. 디자인 쪽 인테리어나 소품 등을 취

급하는 일을 하기 위해 밑 작업을 해놓고 싶다. 

변화

양상 분류

(전공이라는 흥미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흥미에서 

(디자인, 인테리어라는 구체적인 분야)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의 변화

표 2. 참여자들의 미래 진로 자서전 사전-사후 내용 결과 (계속)

으로 반영하였다. 다음은 미래 진로 자서전

(FCA)의 분류에 따라 각 참여자를 분류한 후 

상담에서 다루어졌던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

(CSI) 내용 및 인생 초상화의 내용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변화를 보인 참여자들의 특징

고정된 것에서 개방적인 것으로의 변화.  

상담 이후, 고정된 것에서 개방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보인 사례는 참여자2 였다. 참여자2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을 통한 변화 내

용을 살펴보면, 상담 전 직업적으로 글쓰기라

는 고정된 직업만을 고려했던 것에서 상담 후 

‘온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대답하는 등 직업적

으로 개방적인 태도로 변한 모습이 확인되었

다. 참여자2는 학력이 고졸로 참여자 중 현재 

직업을 갖기까지 4~5가지의 직업을 전전하는 

등 직업변화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다. 참여자2

의 직업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인문계 고등

학교에 다니면서 밤에 요리학원을 다니며 한

식, 양식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군대에 취사병

으로 입대하였다. 그러나 군대에서 요리하면

서 요리에 대한 환상이 깨졌고 재대 이후 도

미하였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귀국하

였다. 귀국 후에는 연극 분야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로드매니저, 부동산 회사, 감정평가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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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게임 프로그래

머의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직업

인 게임 개발자가 되었다고 했다.

참여자2의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결과

를 보면, 첫 번째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질문

에서 ‘에디슨’, ‘장영실’이라고 대답하며 어려

서부터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발명가가 되고 

싶어서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 흥미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게임 잡지를 

보는 것, 스포츠 게임으로 시작하게 된 후 관

심 두게 된 축구에 대한 정보를 본다고 응답

하였다. 좋아하는 책에 대한 스토리로는 ‘쇼생

크탈출’을 언급하며 일상을 탈출해서 한적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꼈다며 줄

거리를 말했다. 세 번째 질문인 격언, 조언에 

대한 질문에서 참여자2는 팀이 해체되는 과정

에서 회사로 받은 상처와 그동안에 정서적으

로 힘들었던 과정, 우울증 등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자신을 잃지 않고 회사업무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

였다. 마지막 초기 기억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의 물감을 훔쳤던 기억과 목걸이에 도장을 

찍기 위해 혼자 새벽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갔

던 기억, 뒷산에서 무서운 아저씨를 만났지만 

책임감으로 동생에게 엄마를 데려오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초기기억을 통해 참여자2는 불안감, 걱정이

라는 감정을 경험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

망치고 새로운 것에 몰입하는 것으로 문제해

결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역할모델도 새로

운 것을 발명하는 발명가들을 선택하고 세 번

째 질문에 대해 쇼생크탈출도 불안감과 걱정

을 회피하고자 하는 참여자2의 문제 해결방식

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진로 주제에도 연결

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직업으

로 바꾸는 패턴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여겨

진다. 미래 진로 자서전(FCA)의 상담 전 내러

티브에서 지금 하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한 것 역시 부정적 감

정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이자 진로 주제인 직

업 바꾸기의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담 

이후, 참여자2는 현재 진로에 대한 불안한 감

정을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하지 않고 현재 상

태를 버티며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내용이 생애 초상화 작업에서 고스란히 표현

되고 있다.

이 진로 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걱정은 이 직업을 계

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다. 이는 내게 불

안한, 안정적이지 않은 감정을 기억나게 

한다. 자라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나는 도망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

게 되었다......(중략)....... 지금 내가 자신에

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현재에 충

실하면서 힘든 걸 버티고 미래를 준비해

라이다.

무시(disregard)하던 것에서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의 변화.  참여자3의 미래 진로 자서전

(FCA) 내용을 통한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

담 이전에는 조직에 남을지 떠날지에만 몰입

하며 그 외 다른 면에 대해서는 무시하던 것

에서 상담 후 현재 하는 일로 동일한 방향을 

정하였다. 참여자3의 커리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내용의 특징은 각 질문마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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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는 ‘결핍에 대한 보완’ 이라는 패

턴이었다. 첫 번째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질

문에서 대답했던 인물들을 보면 2년마다 이직

을 했던 자신과는 달리 한 기지 일을 오랫동

안 했던 사람들로 이전에 살던 동네의 소상공

인들, 교사로 퇴직하신 엄마, 참여자3이 고교

시절 어떤 과목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포기하

지 말라고 독려했던 친구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흥미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한국인의 밥

상’, ‘맛있는 녀석들’과 같은 먹는 방송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역시 혼자 살기 때문에 먹는 

방송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세 번째 좋아하는 영화나 책의 줄거리에 관한 

질문에서도 ‘굿윌헌팅’을 언급하며 인간관계가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이타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한다고 했다. 네 번째 격언에 대한 질문

도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라고 말한 점도 어

려서부터 2등 하면 1등을 요구하는 집안이었

고 본인도 치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경멸하

기 때문에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어린 시절의 기

억 세 가지는 할머니와 밥 먹고 놀러 다니던 

좋은 기억과 오빠와 매일 싸우고 엄마가 근무

하는 학교에 전화해서 엄마 또는 다른 어른들

에게 하소연했던 기억, 가족 모두 갔던 정육

점에서 오빠가 손을 칼에 갖다 대어 응급실에 

갔던 사건을 기억하였다.

참여자3의 초기 기억 두 가지는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억으로 대부분 ‘받는 사랑’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결핍에 대한 보상행동이 직업에도 이

어져 현재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한 결핍을 느

끼고 새로운 제안이 이러한 결핍을 해결해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직’이라는 대처 행동으

로 진로 패턴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직업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지만, 업무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결핍이 있는 상태로 여

겨지며 이러한 결핍을 보완해줄 다른 직장의 

제안이 있으면 이직이라는 진로 패턴이 반복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

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다

음과 같다. Savickas(2011)는 재정적으로도 안정

되어 있으나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는 55세

에 직업 전환을 위해 상담실에 찾아온 내담자

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세 가지 초기 기억 중 

마지막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잠재적 해법’으로 

해석하였다. 즉 참여자3의 경우에서 마지막 

응급실 사건은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장 생활 중 갑작스러

운 제안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고려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 진로 자서

전(FCA)에서 나타난 변화는 상담 이후 조직에 

있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아닌지에만 초점 맞

춰져 있던 모습에서 현재 하는 글쓰기 업무에 

대한 굳은 확신이 생겼고, 대인관계 측면에서

도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

고 타인이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확장된 것으로 변하였다. 다

음은 인생 초상화 작업에 나타난 내러티브의 

일부이다.

이 진로 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이일을 언제까

지 할 수 있을까이다.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다.......(중략)........지금 내가 자

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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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달리지 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

자이다.

희미한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의 변

화.  참여자1은 현재 하는 업무의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진급에 누락되고 업무가 줄어든 

위기 상태에서 진로 전환을 고민하며 진로 상

담을 신청한 참여자이다. 참여자 1의 미래 진

로 자서전(FCA) 내용을 통한 변화 내용을 살

펴보면, 상담 전 “막연하게....하고 싶다. 하지

만 (중략) .....되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희미한 

상태에서, 상담 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에서

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확신 및 “....

모습이 되어있길 바란다“며 좀 더 분명한 초

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변했다. 참여자1의 커

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내용을 살펴보면, 롤

모델에 대해 희생정신과 똑똑한 판단이 두드

러진 이순신 장군,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

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반고흐, 퀴리부인을 

언급했다. 두 번째 질문인 좋아하는 잡지, TV 

프로그램, 웹사이트 관련 질문에서 그림 그리

기, 만들기(바느질)와 같은 분야에 흥미가 뚜

렷함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알랭 

드 보통의 ‘우리도 사랑일까’를 언급하며 추한 

모습까지 사랑한 모습에 대해 묘사하였다. 좌

우명 및 격언에 대한 질문에서 업무에서의 결

벽, 업무에서의 정직, 사람들 사이에서의 침묵

이라고 언급하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리, 원칙에 의해 결정하는 성향이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기 세 가지 기억

을 살펴보면, 어릴 때 엄마, 아빠와 집 앞의 

산에 자주 올라가서 도시락 먹던 기억, 유치

원에서 그림 그리는 시간에 옆의 아이가 칭찬

을 받으면 더 잘 하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던 

미술 시간에 대한 기억, 미술 실력도 공부 실

력도 비슷했던 친구와의 즐거운 놀이 기억을 

떠올렸다. 참여자1은 진로를 선택할 때 칭찬

을 받기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하기, 불안하

거나 걱정될 때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며 

걱정과 불안을 해결해 온 것으로 보였다. 그

래서 좋아하는 행동(그림 그리기)이 있지만, 

좋아하는 것보다는 다수를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과 희생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참여자1의 

진로 주제로 보인다. 참여자1의 흥미 적성 분

야는 어린 시절 경험에도 나타났듯이 그림 그

리기 또는 바느질과 같은 예술 분야임이 시사

된다. 우리도 사랑일까처럼 내담자의 인생 이

야기는 특이한 상황에서조차도 불안을 감추며 

일관된 모습으로 살고자 함이 드러났다. 그러

나 상담 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에서 언급

한 내용 및 생애 초상화를 볼 때, 참여자1은 

상담 이후에 자신의 욕구에 좀 더 초점 맞추

고자 하는 태도가 좀 더 명확해졌고 당장은 

회사에 있기로 결정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도 좀 더 명확한 태도로 바뀌었다.

이 진로 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걱정은 새로운 일을 

택했을 때 지금만큼 잘할 수 있을까?이

다. 이는 내게 성공할 수 없다는 두려움

의 감정을 기억나게 한다......(중략) 지금 

내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

는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해도 좀 더 솔

직해져도 괜찮다이다.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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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5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을 통

한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전 몇 개의 

직업군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나열된 직업

의 공통점 없이 전문직이라는 일반적인 면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상담 후, 사람들과 소통하

며 즐겁게 일하는 것, 통역사 또는 국제회의 

전문가로 구체화 되었다. 참여자5의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존경

하는 인물에 대한 질문에서 유관순이라고 대

답하면서 여자 혼자 무엇인가 이뤄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셰릴 샌드버

그 라고 대답하며, 여성으로 뭔가 해내는…

성공한 여성이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인 구독하고 있는 잡지나 TV 프

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영경제 잡지는 

봐야 해서 본 잡지이고 실제로는 보고 싶어서 

본 것은 아니었어요”라며 경영 잡지외 보는 

잡지는 없고 TV 프로그램 중 ‘김재동의 톡 투 

유’를 자주 본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자신과 비

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마음을 안정되게 찾을 수 있을지 어떻

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보기 위해 본다고 설명했

다. 좋아하는 영화나 책의 이야기는 어바웃 

타임을 언급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에 관해 이

야기하였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야 한

다는 부담감과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과 관계

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다. 좋아하는 격언은 

걱정이나 후회가 많으므로 ‘현재를 즐겨라’를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초기 기억을 보면 첫 번째, 삼천포에서 살 때 

친구들과 학교 갔다 사탕 먹고 돌아오는 길에 

혈액형이 같으면 같이 먹어도 된다는 말에 같

이 먹었는데 알고 있던 혈액형이 아니라서 엄

마에게 엄청나게 물었던 이야기를 회상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기억은 시골 학교

에서 글씨 잘 쓴다며 영수증에 이름 쓰는 일

을 손가락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던 

기억. 마지막으로는 용돈을 모아서 고심 끝에 

구매한 지갑을 중학교 언니들에게 빼앗겼다가 

치킨집, 슈퍼마켓 아저씨와 함께 끝까지 쫓아

가 찾았던 기억을 언급하였다.

참여자5는 초기 기억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한 진로 주제는 내담자

의 롤모델 및 어린 시절의 대처 행동에서 드

러나듯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확인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해내는 것을 가지고 적극적이

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가진 모습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Savickas(2011)는 잡지, TV 프로

그램, 웹사이트를 홀랜드의 RIASEC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 참여자5의 선

호하는 장면은 기업형(E) 또는 사회형(S)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참여자5의 업무 부서

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거의 없이 혼자 인사평

가 기준을 만드는 업무를 하므로 현재의 업무

는 내담자의 적성과 맞지 않는 분야로 여겨진

다. 그러나 참여자5는 책임감과 적극성이 진

로를 결정 지었던 핵심요인이므로 현재 맡겨

진 업무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현재 업무를 관두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상담 이후에 작성한 생애 

초상화 작업의 내러티브를 보면, 진로 주제 

및 자신에 대한 이해가 증대된 상태로 책임감

이라는 진로 패턴을 넘어 자신의 적성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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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초점 맞추는 것으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 진로 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걱정은 후회 없는 선

택이다. 이는 내게 걱정, 두려움, 막연함

이라는 감정을 생각나게 한다.....(중략) 나

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

하는 분야들을 좋아한다……. (중략) 지금 

내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

는 현재를 즐기자, 나 자신이 원하는 삶

을 살자는 것이다.

일반적인 흥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의 변화.  참여자6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용을 통한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전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와 같이 넓은 범위에서의 일반적인 흥미 분야

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상담 후 전공 중에서 

인테리어 소품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일에 

대해 결정 내리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참여자6

의 특징적인 면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신 사건이 진로 주제뿐 아니라 

인생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중요했던 경

험으로 여겨진다. 참여자6의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롤모델

에서 자신의 가족과 고모 가족 모두를 챙기신 

할머니, 새벽 3시에 기상한 후 산에 가서 책 

한 권을 읽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교

수님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디자

인 잡지, 까사와 같은 일과 관련된 잡지를 구

독하고 있었다. 참여자6은 과거, 테드(TED)에

서 일한 경험도 있지만 영어 공부를 놓지 않

기 위해서 테드도 고정적으로 시청하고 있었

다. 그 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그램

도 꼭 챙겨보는데 다른 요리프로그램과 달리 

게스트들이 요청에 따라 15분 만에 요리를 즉

흥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고 

했다. 좋아하는 영화는 ‘업’을 언급하며 할아

버지 할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둘이 늘 함께 있었는데 한 명이 사

라지는 사건이 묘하게 와 닿았다고 이야기하

였다. 그러나 참여자6이 인상받은 부분은 후

반부가 아니라 전반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성장하고 한 명이 죽을 때까지를 인상 

깊게 보았다고 설명하며 죽음, 헤어짐에 대한 

이슈를 드러내었다. 좋아하는 격언은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는 말로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ioce라고 말하며 선택을 할 때는 

‘후회 없이 선택하자, 자신감 있게 하자’ 그렇

게 결심한다고 했다. 처음 초기 기억 세 가지

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빠의 사업 실패 후 

엄마가 집을 나간 사건, 두 번째 기억은 학교 

다녀오면 신나게 병아리를 사왔지만 며칠 안 

가서 죽었던 기억, 마지막으로는 고모네 가족

과 함께 살면서 밤마다 야식을 시켜 먹었던 

즐거웠던 기억을 언급하였다.

참여자6은 진로 패턴 및 인생의 상처와 이

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요약하자면 “헤어짐, 

죽음,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로 여겨진다. 즉 

갑자기 집을 나간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이별

이 죽음 또는 갑작스러운 헤어짐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과 고모 가족 모

두를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챙기신 할머니

나 새벽 3시에 기상한 후 산에 가서 책 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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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교수님처

럼 참여자6도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행동하며 지내왔고 

그런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전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

며 혼자 결정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

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고

조된 상태로 진로 상담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담 이후 미래 진로 자서전과 생애 

초상화 작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배

우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난 상태로 내러

티브가 변하였다. 또한 직업적으로도 구체적

인 것을 생각하는 등의 확신 있는 태도로 내

러티브가 변하였다.

이 진로 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걱정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경계심, 고정관념이

다.....(중략) 지금 내가 자신에게 할 수 있

는 최선의 충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을 믿고 그들에게 솔직하게 의지하자이

다.

변화를 보이지 않은 내담자의 특징

정체.  참여자4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 상

담 전후의 단어 수라는 양적인 변화만 볼 때 

단어 수는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커리어 스

토리 인터뷰(CSI) 내용을 살펴보면, 롤모델에 

대해 아인슈타인, 장영실과 같은 과학자를 언

급하며 남들이 하지 못한 거를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을 언급하지 못하다가 마

음을 다스리는 잡지들 또는 오늘의 유머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하였다. 세 번째 질문에

서는 ‘꾸빼씨의 행복여행’ 격언을 묻는 질문에

서 “놀 땐 놀고 할 땐 하라”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참여자4에게 나타난 

특징적인 면이 있었는데, 질문에 대해 답변은 

하지만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특히 

꾸뻬씨의 행복 여행이란 책의 내용에 관해 설

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참여자4는 오래돼

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하였다. 이러한 양

상은 참여자4가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억압적인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예상된다. 초기 기억 세 가지에 대해서 첫째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서 놀랐고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가 일

하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계시지 않

았고 나중에 집에 오셔서 만나게 되었는데 친

척 집에 방문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기억이

었다. 두 번째는 웅변학원을 마치고 나서 동

생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어머니를 찾아 뛰어갔던 기억, 세 번

째는 “외할머니 방문하신 날 동생과 싸우다가 

어항을 깨뜨려 두려움에 떨었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그나마.”라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기

억을 제외하고 첫 번째 기억과 마지막 기억은 

문제가 발생하여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상

황들에서 외부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

건들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관계에

서 발생하는 불안감으로 여겨진다. 참여자4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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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또는 외

부 대상에 의지하는 대처 행동을 보여왔을 것

이 예상된다. 이것은 사전 사후 미래 진로 자

서전(FCA)에서 변화가 없는 ‘정체’에 해당하였

을 뿐 아니라,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생애 초

상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참여자4는 변해

가는 업무 환경 속에서 자기 계발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출산이 임박해 오는 가정 상황에서 

자신이 과거처럼 자기 계발로 시간을 사용할 

경우 아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부정적인 감

정으로 인한 불안함이 많은 상태로 여겨진다. 

이러한 불안감을 제공하는 아내를 동시에 의

존하고 싶은 욕구가 공존하여 갈피를 잡지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계에 대한 불

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참여자4에게 핵심감

정이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현재 이러한 압박감

은 생애 초상화의 내러티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이 진로고민(또는 이직)에 직면하여, 내 

안에 숨어있는 걱정은 관계에서 비롯된 

불안감이다...(중략) 지금 내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아내를 믿고 

나에게 좀 더 충실하자 이다.

Ⅳ. 논의 및 결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직업환경

의 변화로 인해 진로 전환에 놓인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전환에 

놓인 성인을 위한 내러티브를 활용한 진로상

담을 적용해보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진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여섯 명의 국내 게임 

개발 회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스

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하여 2회기의 생애 설

계 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의 효과 여부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활용하여 평가하였

다. 상담 전후의 미래 진로 자서전(FCA) 내러

티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 명을 제외하고

는 다섯명의 참가자에게서 변화가 관찰되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섯 명의 참여자 중 변화를 나타낸 

다섯 명의 참여자들은 희미한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의 변화, 고정된 것에서 개방적

인 것으로의 변화, 무시하던 것에서 방향성 

있는 것으로의 변화, 일반적인 흥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의 변화, 일반적인 것에

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변화에 각각 해당하

였으며, 한 명의 참가자는 변화가 없는 ‘정

체’에 해당하였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83.3%(n=5)가 변화를 보인 것인데, 이는 

Rehfuss 등(2011)의 결과(n=15, 83%) 및 Rehfuss

와 Di Fabio(2012)의 결과(n=34, 85%)와 유사한 

결과이다.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Rehfuss와 Di 

Fabio(2012)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분야에서 구

체적인 것으로의 탐색의 변화를 보인 참가자 

중 41.9%에 해당하는 등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수가 적은 탓으

로 인해 세부 항목의 변화율까지 일치하지 못

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 유사한 변화율을 

보인 바, 국내 진로 전환기 성인들을 대상의 

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생애 설계 상담의 적

용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게다가 본 연구와 

동일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우경, 유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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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의 연구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을 

볼 때, 성인 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

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 현재 국내 

구조화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은 미미한 상태

이다. 국내 검색 엔진인 DBPia와 한국교육학

술정보원(RISS)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조

화된 진로상담 프로그램 연구를 검색해 보면, 

유우경, 유현실(2018) 연구가 유일할 뿐이다. 

사실 진로 연구 중 가장 많은 연구 대상은 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조항, 김계현, 이자

명, 2009)인데, 이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조차 진로연구는 주로 진로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28.2%)을 차지

하고 있고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은 가장 

낮은 순위(10.2%)를 차지하고 있다(손승연, 이

종연, 2017).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국내 

진로 상담 분야는 성인을 위한 진로 상담 프

로그램 개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바 있는 구조화된 프로그램 도입 및 

이에 대한 국내 효과성 타당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효과성 비교 

연구가 가능하며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도 가

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사전 미래 진로 자서전(FCA)과 

사후 미래 진로 자서전(FCA)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참가자의 내러티브가 상담 이후에 

더 구체적,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변하였

다. 이는 내러티브 이론(White & Epston, 1990: 

Rehfuss, 2009에서 재인용)에서 사람들의 단어

나 이야기가 변한 것은 곧 삶에 대한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면,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진로상담이 진로 

전환기에 놓인 성인들에게 효과가 있는 진로 

상담임이 증명된 증거로 보여진다. 최근 국내 

연구 중 본 연구와 동일한 Savicaks의 진로 구

성상담을 7명의 참여자들에게 적용한 연구에

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 구성상담 

이후, 내담자들이 자기 자원을 발견하고 부족

한 면을 보게 되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다

(유우경, 유현실, 201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희미했던 것에서 초점을 맞추거나 무시했던 

것에서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Savickas(2015)

는 상담 변화 과정 중 ‘해체’ 과정으로 본다. 

기존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홀랜

드 적성탐색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 도구

를 활용한 진로 상담은 상담자에게 단순히 개

인의 개성과 자기 이해의 일반적인 개요만을 

제공할 뿐 개인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

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Taber et al., 2011)

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의 부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커리어 스타일 인터

뷰의 효과가 확인 된 바, 향후 실제 상담 장

면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점은 2회기라

는 짧은 회기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

이다. 모든 단기 상담이 그렇듯 상담의 종결

은 항상 잠정적인 것이고 완전한 종결을 가정

하지 않으며 완전한 변화나 완전한 학습은 있

을 수 없으므로 인지적 변화의 수준도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 상담의 효과에 

대한 준거를 ‘자기 이해 및 자신을 둘러싼 환

경에 대한 이해 향상’ 이라는 관점으로 본다

면(유현실, 2009),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지적 

수준의 변화들은 상담의 효과인 것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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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행동적인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

고 효과의 지속성 또한 확인하지 못한바, 앞

으로 추후 연구에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미래 진로 자서전(FCA)이 커리어 스토

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과 같

이 내러티브에 초점을 둔 구성주의 진로 상담

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될 수 

있음이 국내에서도 지지 되었다. Rehfuss와 Di 

Fabio(2012)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단기 

상담의 효과도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Whitson 

(2001)은 진로상담의 성과를 진로 지식과 기

술(career knowledge & skills), 진로 행동(career 

behavior), 진로 관련 정서와 신념(sentiments 

& beliefs), 효과적인 역할 수행(effective role 

functioning)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분류에 

기초할 때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정서와 

신념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에 가까워 보인

다. 상담 성과 중, 구체적인 지식이나 행동보

다 내적 정서나 신념이 더 안정적일 수 있음

을 고려할 때, 단기 상담에서 나타나는 이러

한 정서나 신념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진로 자서전(FCA)은 상대적인 강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소수이긴 하나 다섯 명의 내담자들

의 변화 양상은 진로 정체감 지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섯 명의 내담자의 변

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Marcia(1966)의 정체감 지위 모형에서 상

정하고 있는 몰입 차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 Marcia(1966)는 진로 정체감의 발달이 탐색

(exploration)과 몰입(commitment)이라는 두 개의 

과정적 차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 

중 탐색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

지, 나의 흥미나 가치관은 무엇인지 알아나가

는 과정이며, 반면 몰입(commitment)은 특정한 

정체성과 자신을 통일시하면서 그에 일치하도

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화들은 탐색보다는 

몰입의 과정에 가까워보인다. 즉 이미 최초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진로 전환을 고

민하는 시기의 성인들에게 상담의 효과는 알

려지지 않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몰두할 수 있는 동기를 촉진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확보에 

제한이 있어 소수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 더 

많은 샘플, 통제집단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의 성과로 볼 수 

있는 변화의 유무에 있어서도 인지적 변화를 

넘어 행동인 수준의 변화 유무, 지속성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애 설계 상담을 하기 위한 상담자

의 훈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

하다. 유현실, 김창대(2011)는 진로 상담전문가

의 역량 모형을 제안하며 진로 상담자의 전문

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진로 상담자의 전문

성은 진로 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진로 

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로 상담 프로그

램의 적용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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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Rehfuss, Cosio와 Del Corso(2011)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의 훈련을 받고 이를 활용

해 본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은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으나, 커리어 스토

리 인터뷰(CSI)를 유능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습과 임상 기술이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국내에서도 상담자들

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임상 실습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적어 

미래 진로 자서전(FCA)의 질적 변화만을 평가

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미래 진로 자서전(FCA)의 질적 변화뿐 아니라 

단어 수의 변화와 같은 양적인 변화도 확인하

였다(Rehfuss & Di Fabio, 2012). 단어 수의 변화

와 같은 양적 변화 역시 내러티브의 변화를 

반영하는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Rehfuss & 

Di Fabio, 2012), 추후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늘려 양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

(CSI)를 활용한 생애 설계 상담의 효과를 비교

할 수 있는 집단이 상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담 효과의 상대적 효과를 해석하는데 제한

점이 있다. 현재 기존 진로 상담 현장에서 가

장 많이 활용되는 ‘홀랜드 적성검사’의 실시와 

해석이라는 2회기 진로 상담과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를 활용한 진로 상담의 비교연구를 

시행해본다면, 국내 상황에서 어떤 진로 상담

이 더 유용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

하게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과 같이 다양한 

발달적 단계의 대상에 대한 비교연구 또한 상

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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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ly constructive career counseling to adults who find themselves in a 

career-transition period. The life design counseling of Savickas (2011) is utilized ‘Career Story 

Interviews(CSIs)’ consisting of five question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ix adult workers who voluntarily 

applied for counseling. The counseling was conducted in two sessions. During the first session, they 

received counseling based on career story interviews. During the second session, they reconstruct life 

portraits based on the first session counseling.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seling, the 

participants wrote a future career autobiography (FCA), which is a type of narrative evaluation, before and 

after the CSIs. The study found that one of the six could be classified as in period of ‘stagnation’, while 

the remaining five showed narrative changes from general content to specific content. Finally, a new career 

counseling strategy using career story interviews(CSIs) for adults facing career transitions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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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CSI; career story Interview)

1. 자라면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 3명을 말해주세요.

대략 취학 전에 존경했던 사람을 말씀해주세요.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허구의 인물일 수

도 있고 영웅일 수도 있고 혹은 만화 주인공, 책 등에 등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2. 구독하고 있는 잡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잡지인가요? 어떤 점이 흥미로워서 구독하시

게 되었나요? 어떤 점이 끌려서인가요?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끌린 이유가 있나요?

(잡지가 없다면) 정기적으로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나요? (3개)

(TV 프로그램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웹사이트가 있나요?

3. 좋아하는 영화나 책의 이야기가 있나요? 저에게 그 스토리(줄거리)를 말해주세요. 어떤 점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나요?

4. 좋아하는 격언이나 인생 모토가 있나요? (없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들었으면 하는 격언이

나 말이 있나요?)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말도 좋고 가족이나 선생님 또는 주변 사

람들이 했던 말도 좋습니다.

5.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취학 전 어쩌면 3~6살 정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사진을 본다고 가정하면, 

어떤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나요? 3가지 사건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신

문 기사나 영화 제목처럼 헤드라인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